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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따뜻한 한가위,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다시 웃음이 피어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보름달의 넉넉한 빛처럼 풍성한 마음과 행복이 81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

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가족과 이웃이 정을 나누는 한가위입니다. 하지만 명절의 풍요로움 뒤로 여전히 

지속되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가중되는 고정비 부담 속에서 홀로 시름을 견디

고 계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이 무

겁습니다. 민생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버텨주시는 그 노고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

탱하는 가장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우리 동네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이웃의 삶과 온

기가 숨 쉬는 민생경제의 뿌리입니다. 지역상권이 소멸하면 결국 지역 전체가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에는 가까운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를 

찾아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작은 발걸음이 우리 이웃들의 삶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반가운 단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경영의 무거운 짐을 덜고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담아내겠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꼼꼼한 제도개선으로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석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모두에 생동감 넘치는 온기와 웃음이 가득 차

오르는 풍요로운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

리며,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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